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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, 불치의 당뇨병을 ‘스스로’ 진단하고 
치료 기술 개발
스마트 콘택트렌즈 착용만으로 당뇨진단· 망막 치료

신동선 기자 승인 2020.04.27 19:08

▲ 한세광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.

-한세광 포스텍 교수팀, 당뇨병 진단·치료 위한 

-무선 구동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 

포스텍 연구팀이 불멸의 질병으로 불리는 ‘당뇨병’을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획

기적인 기술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. 

페이지 1 / 3대경일보

2020-05-11http://www.dkilbo.com/news/articlePrint.html?idxno=211654



27일 포스텍에 따르면, 콘택트렌즈 착용만으로 당뇨진단과 망막질환 치료가 가능한 

무선구동 스마트 콘택트렌즈 기술을 개발했다. 이 기술은 전기 신호로 약물 방출을 

조절해 당뇨병을 진단하고, 치료할 수 있다. 

이번 연구에는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, 금도희·김수경 연구원과 전자전기

공학과 심재윤 교수, 구자현 연구원이 참여했다. 

당뇨병은 한번 발병하면 현대 의학으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병 자체가 없어지지 

않는 특성 때문에 ‘불멸의 질병’이라 불린다. 당뇨병이 발병하면 평생 혈당수치를 

측정하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. 그런데 콘택트렌즈를 끼는 것만으로 인슐린 

분비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. 

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생체 적합성 고분자로 제작됐다. 바

이오센서, 약물 전달시스템, 데이터 통신 시스템 등이 집약돼 있다. 

연구팀은 당뇨 토끼 모델에서 스마트 콘택트렌즈로 분석한 눈물 속 당 농도가 피

를 뽑아 측정하는 기존 당 측정기로 분석한 혈당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으며, 스

마트 콘택트렌즈 속 약물에 의해 당뇨 망막 병증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

다. 

최근 이러한 스마트 콘택트렌즈의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, 당뇨의 진단·치료뿐만 아

니라 알츠하이머, 파킨슨병과 같은 뇌 질환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전기 자

극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자약 시스템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

하고 있다. 

연구팀은 실시간 생체 분석과 함께 스스로 제어되는 치료용 스마트 콘택트렌즈가 

개발됨으로써 웨어러블 헬스케어 관련 산업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하고 있다.

이번 연구를 주도한 한세광 교수는 “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본

격적인 연구개발에도 임상적 파급 효과가 큰 진단과 치료용 무선 구동 의료기기의 

페이지 2 / 3대경일보

2020-05-11http://www.dkilbo.com/news/articlePrint.html?idxno=211654



인쇄하기

상용화는 미흡한 실정이다”며 “이 연구를 통해 당뇨 진단, 당뇨 망막 병증 치료용 

약물전달 시스템이 장착된 무선 구동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 

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 

한편, 이 연구는 최근 세계적인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(Science Advances)에 게재

됐다.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, 글로벌프론티어 프로젝트(조길원 포스텍 교수), 한국연

구재단 중견연구, 중소벤처기업부 월드 클라스300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. 스마

트 콘택트렌즈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는 네이처 리뷰 머터리얼즈(Nature 

Reviews Materials) 1월호에도 소개돼 학계에 관심을 끌었다. 연구팀은 ㈜인터로조와 

공동으로 스마트 콘택트렌즈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임상 시험을 

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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